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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야간보행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Walking at Night Anxiety among the Elderly

이성은*

Lee Sungeun*

요 약 이 연구는 노인의 야간보행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에 사용

된 표본은 65세 이상 노인 9,120명이다. 노인의 야간보행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

관련 요인, 그리고 사회적 인식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가구소득을 포함한다. 건강 관련 요인은 보행능력, 시력,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기능을 포함한다. 사회적 인식 요인은

타인의 준법수준 인식과 범죄에 대한 안전인식을 포함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노

인의 야간보행 불안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건강 관련 요인 중

노인의 야간보행 불안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보행능력, 시력,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기능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식 요인 중 노인의 야간보행 불안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타인의 준법수준 인식과 범죄에 대한

안전인식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

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요어 : 노인, 야간보행, 불안감, 보행환경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atively examine factors affecting walking at night anxiety 
among the elderly. Study sample for the analyses was 9,120 persons aged over 65. Factors affecting walking at 
night anxiety among the elderly were composed of sociodemographic factors, health-related factors, and social 
perception factors. Sociodemographic factors include gender, age, region, education, having or not having a 
spouse, household income. Health-related factors include walking ability, vision, subjective health status, 
cognitive function. Social perception factors include perception about other’s compliance with laws and 
perception about safety from crime.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es are as follows. Among sociodemographic 
factors, factors that had significant effects on walking at night anxiety among the elderly were gender, age, 
region, education. Among health-related factors, factors that had significant effects on walking at night anxiety 
among the elderly were walking ability, vision, subjective health status, cognitive function. Among social 
perception factors, factors that had significant effects on walking at night anxiety among the elderly were 
perception about other’s compliance with laws and perception about safety from crim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is a need for multiple methods to make safe and comfort walking environment for the elderly.
Key words :  Older Persons, Walking at Night, Anxiety, Walking Environment

mailto:lees@pusan.ac.kr


A Study on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Functional Recovery, and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 98 -

인 생활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1]. 성공적인 노화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2].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의 활동범위의 확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더욱 필요

하다.

활발한 옥외활동은 고령자가 집 안에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가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노인의 경우 노화로 인해 신체적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고령자에게 안전한 도시 환

경은 다른 연령층보다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한편 현대의 생활패턴은 주간 뿐 아니라 야간에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24시간 활용의 형태로 변화

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다양한 형태의

야외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4]. 더욱이 야간조명의

발달은 더욱 많은 시민들이 야간에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5]. 그러나 노인의 경우 노화

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야기되는

낙상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야간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와 같은 안전 문제에 있어 취약할 수

있어 야간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

은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편안한 야간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야간활동에서 인식하는 불

안감을 확인하고 이러한 불안감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

해 영향을 받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 어떤 특

성이 야간보행시 불안을 증가시키는지, 그리고 어떤 요

인들이 불안을 감소시키는지 분석함으로써 노인을 위

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들의 야간보행 불안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은 다양한 목적과 상황 하에 야간보행을 하게 될 수 있

는데 노인의 보행에는 특히 노화와 관련된 요인들이 많

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노인의 인

구사회학적 요인, 건강 관련 요인, 그리고 사회적 인식

요인을 포함하여 야간보행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표본

본연구의 분석을 위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

자료(2022년)를 사용하였다[6]. 2022년도 사회조사 자료

에는 야간보행 안전도에 관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은 65세 이상 노인 총 9.120명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변

수에 결측치가 없는 대상으로 구성되었다.

2. 변수의 측정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 관련 요인, 그

리고 사회적 인식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사회학

적 요인은 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그

리고 가구소득을 포함한다. 건강 관련 요인은 보행능력,

시력, 건강상태, 인지기능을 포함한다. 그리고 사회적 인

식 요인은 타인의 준법수준 인식과 범죄에 대한 안전인

식을 포함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은 남성(1), 여성(0)으로

구분하였다. 연령은 만 나이가 연속형 변수로 사용되었

다. 지역은 도시(1), 농촌(0)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시는

동부, 농촌은 읍면부를 의미한다. 교육수준은 초졸이하

(1)부터 대졸이상(4)으로 측정되었다. 배우자 유무는 유

배우자(1), 무배우자(0)로 구분하였다. 가구소득은 월 평

균 가구총소득으로 100만원 미만(1)부터 800만원 이상

(9)으로 측정되었다.

건강 관련 요인 중 보행능력은 걷거나 계단을 오르

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1부

터 4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보행능력에 어려움이 없는 것을 의미

한다. 시력은 안경을 써도 보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1부터 4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보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건강상태

는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어떤지를 묻는 문항으로 측

정되었다. 1부터 5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인지기능은 기억하거나 집중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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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1부터 4

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역코딩을 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좋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인식 요인 중 타인의 준법수준 인식은 다른

사람들의 준법수준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측정

되었다. 즉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법을 어느 정도로 지

킨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을 활용하였다. 1부터 5

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역코딩을 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타인들이 법을 잘 지킨다고 인식하는 정

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범죄에 대한 안전인식은 우리

사회가 범죄에 있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1부터 5까지의 리커트 척

도로 측정되었으며,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

리 사회가 범죄에 있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강

한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는 야간보행 불안감으로 밤

에 혼자 걸을 때 얼마나 안전하다고느끼는지를 묻는 문

항으로 측정되었다. 1부터 4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야간보행 불안감 수준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 관련

요인, 사회적 인식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야간보행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표본의 특성

표 1은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 관

련 요인 및 사회적 인식 요인을 살펴보기위해기술통계

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 관련 요인,
사회적 인식 요인
Table 1. Sociodemographic factors, health-related factors,
social perception factors of study sample

변수
Mean(SD
)

%

인구사
회학적
특성

성별
남성 43.8

여성 56.2

연령 74.3(7.0)

지역
도시 61.5
농촌 39.5

교육수준 1.9(1.1)

배우자
유무

유배우
자

63.6

무배우
자

36.4

가구소득 2.5(1.8)

건강
관련
특성

보행능력 3.3(.8)

시력 3.6(.6)
주관적
건강상태

2.9(.9)

인지기능 3.6(.6)

사회적
인식

타인의
준법수준인식

3.6(.8)

범죄에 대한
안전인식

2.7(.9)

종속
변수

야간보행 불안감 2.2(.7)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은 남성이 3,993명

(43.8%), 여성이 5,127명(56.2%)으로 여성 노인의 비율

이 다소 높았다. 연령의 경우 평균 74.3세(sd=7.0)로 나

타났으며 지역은 도시 노인이 5,604명(61.5%), 농촌 노

인이 3,516명(38.5%)으로 도시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은 평균 1.9(sd=1.1)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유배우자가 5,796명(63.6%), 배우자가 없는 것

으로 응답한 무배우자가 3,324명(36.4%)으로 유배우자

의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은 평균 2.5(sd=1.8)로 나타

났다.

건강 관련 요인의 경우 보행능력은 평균 3.3(sd=.8)

이며 시력은 평균 3.6(sd=.6)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평균 2.9(sd=.9), 인지기능은 평균 3.6(sd=.6)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식 요인에 있어서는 타인의 준법수

준 인식의 경우 평균 3.6(sd=.8)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에

대한 안전인식의 경우 평균 2.7(sd=.9)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야간보행 불안감은 평균 2.2(sd=.7)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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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관관계분석

표 2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과 종속변수인 야간보행 불안감 간 상관관계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표 2.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야간보행 불안감 간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s among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night walking anxiety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는 야

간보행 불안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지역은 야간보행 불안감과 정적(+) 상관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건강관련 요인, 사회적

인식 요인과 종속변수인 야간보행 불안감 간 상관관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3. 건강관련 요인, 사회적 인식 요인과 야간보행 불안감 간상
관관계
Table 3. Correlations among health-related factors, social
perception factors, and night walking anxiety

건강 관련 요인에 있어서는 보행능력, 시력,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기능 모두 야간보행 불안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식 요인

의 경우 타인의 준법수준 인식과 범죄에 대한 안전인식

모두 야간보행 불안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노인의 야간보행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4는 노인의 야간보행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R2 값은 .1245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

석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

준, 건강 관련 요인 중 보행능력, 시력,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기능, 그리고 사회적 인식 요인 중 타인의 준법수준

인식과 범죄에 대한 안전인식이 노인의 야간보행 불안

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 노인일 경우 여성 노인에 비해 야간보행

불안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증

가할수록 야간보행 불안감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 노인일 경우 농촌 노인에

비해 야간보행 불안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육수준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야간보행 불안감이 높아

표 4. 노인의 야간보행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Factors affecting night walking anxiety among the
elderly

모델

B β

인구사
회학적
특성

성별 -.25831 -.19430***

연령 -.00673 -.07147***

지역 .07027 .05186***

교육수준 .03692 .05907***

배우자 유무 -.00235 -.00171
가구소득 .00297 .00800

건강
관련
특성

보행능력 -.02566 -.02974*

시력 -.05633 -.05168***

주관적 건강상태 -.03525 -.04836***

인지기능 -.04133 -.03845**

사회적
인식

타인의 준법수준 인식 -.10715 -.12992***

범죄에 대한 안전인식 -.13392 -.19161***

R2 .1245

F 107.90***

*p<.05, **p<.01, ***p<.001

변수

야간
보행
불안
감

성별 연령 지역
교육
수준

배우
자
유무

가구
소득

야간
보행
불안
감

1
-.19*
**

-.04**
*

.07*
** .00

-05**
* .00

***p<.001

변수

야간
보행
불안
감

보행
능력

시력

주관
적
건강
상태

인지
기능

타인
의
준법
수준
인식

범죄
에
대한
안전
인식

야간
보행
불안
감

1
-.10*
**

-.09
***

-.09*
**

-.10
***

-.17**
*

-.2
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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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 유무와 가구소득은

야간보행 불안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건강 관련 요인 중 보행능력의 경우 노인의 보행능

력이 좋을수록 야간보행 불안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시력의 경우 시력에 어려움이 없을수록 야간보

행 불안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

태는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인식할수

록 야간보행 불안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기능의 경우 인지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야간보행 불안

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는 타인들의 준법수준이 높다

고 인식할수록 야간보행 불안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우리 사회의 범죄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록 야간보행 불안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의 야간보행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 관련 요인, 사회적 인

식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준, 보행능력, 시력,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

기능, 타인의 준법수준 인식, 범죄에 대한 안전인식이

노인의 야간보행 불안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경우 성별에 있어서는 남성 노

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야간보행 불안감을 낮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강하게 느끼고 범죄가 발

생했을 경우 신체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지각하는 것으

로 보고된 결과와 유사하다[7]. 그런데 선행연구에 의하

면 상당수의 노인이 야간보행시 불안감을 느끼지만 별

다른 조치없이 그냥 다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8].

따라서 노인의 야간보행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마련될 필요

가 있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야간보행 불안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적

취약성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화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기능

이 저하되고 위험상황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지역

에 있어서는 도시 거주 노인일 경우 농촌 거주 노인에

비해 야간보행 불안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시와 농촌의 동네환경 노인친화도를 살펴본 연구에 의

하면 보행도로의 경우 노인에 대한 배려에 있어 도시가

농촌에 비해 더 미흡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즉 보

행보도 바닥의 편평한 정도 및 통과 폭, 벤치의 설치 정

도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 양호한 것으로 나

타났다[10]. 한편 농촌의 경우 노인 보행에 있어 장애요

인으로 보행과 도로의 미분리, 가로등 부족 등 보행에

부정적인 환경적 요인이 제시되고 있다[11]. 따라서 도

시와 농촌의 보행환경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친화적 보행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야간보행 불

안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범죄와 같은 위험사건이나 고령자의 보행과 관련된

사고와 부상 등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상황에 관한 정보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자원 보유가 야간보행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

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건강 관련 요인의 경우 모든 변수가 노인의 야간보

행 불안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보행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보행능력의

경우 보행에 어려움이 없을수록 야간보행 불안감이 낮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균형수행

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낙상을 경험

한 노인은 걷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비활동적 생활

을 하게 됨으로써 체력의 저하 및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

는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12].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 노화로 인한 다리의 불편함, 느린 걸음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따라서 노인의 이러한 신체적 노화를 고려하여 지역사

회의 보행로 상태나 조명 등을 검토하여 안전한 보행환

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력의 경우 역시 시력에 어려움이 없을수록 노인의

야간보행 불안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

력은 상대적 영향력에있어건강관련변수 중야간보행

불안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력의 저하는 특히 야간에 활동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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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환경을조성함에 있어 노인

의 시력 저하와 같은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고령친

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인의 야간

보행 불안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본인이 범죄피해에 있어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범죄 두려움에가장많은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

시되고 있다[14]. 이러한 측면에서 건강상태와 야간보행

불안감의 부적 관계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범죄 발생시 대응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불안감을

약화시킴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지기능이 좋을수록 야간보행 불안감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기억력 저하 등을 겪게

되면 야간시 활동하는 것을 더욱 주저하게 될 수 있으며

사회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치매는 일상

생활에 있어 기능장애 및 행동장애를 동반하며, 기억력

장애나 배회행동 등 문제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다[15].

이러한 배회행동으로 인해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거나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 이에 대한 불안을 경

험할 수 있다[15]. 특히 야간의 경우 그 불안감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고령화와 가족 형태 및 가치관의 변화

로 인해 치매에 있어 사회적 역할의중요성은 더욱 강조

되고 있다[16]. 따라서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하는 노인

이 보행시 위험상황에 노출될 경우를 대비한 적절한 대

응 방안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인식 요인에 있어서는 타인의 준법수준에 대

한 인식이 야간보행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법을 잘 지킨다고 인

식할수록 불안감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신뢰

가 강할수록 불안감의 정도는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마찬가지로 범죄에 있어 사회가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록 야간보행 불안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

및 사회적 환경에 대한 신뢰가 야간보행시 불안감을 감

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야간보행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 관련 요인, 사회적 인

식 요인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의 야간보행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2

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노인의 야간보행 불

안감과 관련될 수 있는 변수가 제한적으로 검토되었다

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

점을 보완하여 노인의 야간보행 불안과 관련된 요인들

이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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